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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討論難經中的五行相生相克理論품、樣被活用。 這里從幾個方面來探討, 例如五兪t的五行

配屬、 '1-關R的五願配屬、 俠病的發生、 候病的傳變、 死亡時期的據測、 刺鍵補협、 預防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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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는 너무나 도식적이거나 또는 識韓的인 경 

五行팬論은 한의학 이론체계의 핵심으로 특 향도 엿보인다, 예를 들면, 19難의 “男子生於

히 藏象理論은 五行思想을 근거로 성립된 것이 寅”, “女子生於申”, 33난 “府得水而沈, 木得水而

다. 五行相生相克(이하 五行生克으로 약칭함) 浮, 師得水而浮, 金得水而沈”, 40難의 “金生於

理論은 五行{심]의 相互關係를 규명하고 파악하 B ”, “水生於申”, 41난의 “府者東方木也, ,,. 

는 이론으로, 五行理論의 실제적인 운용에 있 去太陰尙近, 離太陽不遠, 觸有兩心, 故有兩葉,

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五行 亦應木葉也” 동을 보면, 애초에 대답할 수 없거 

生克이론은 『|져經』이나 『難經』에서 매우 광범 나 五行만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것조차도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難經』에서는 五行에 꿰맞추어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五 {합 
井 榮 兪 經 A口‘

;-"、?

陽經 E월金 조水 甲木 內火 [@土 ;相

陰經 z..,木 丁火 己土 辛金 쫓水 *克

‘ . 
相 生

I표 17] 五兪t의 五行配屬

보다 적극적으로 五行論을 활용하고 있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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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難經』의 이와 같은 경향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五行生克理論이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五兪빛의 五行配屬

64難에서 “陰經의 井'/\.은 木이고 陽經의 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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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은 金이며, 陰經의 榮'/\.은 火 oJ고 陽經의 榮

1:.은 水이며, 陰經의 兪뤘은 土아고 陽經의 兪

1:.은 木이며, 陰經의 經'A은 金oJ고 陽經의 經

1:.은 !k이며, 陰經의 合뤘은 水이고 陽經의 合

t은 土이다”1)라고 하여, 井榮輸經合t을 陰經

은 木火土金水의 순서로 배속하고 錫經은 金水

木火土의 순서로 배속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 

는데, 먼저 r難經』에서는 이를 剛柔陰陽으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剛柔의 일이다. 陰經의 井

t은 ζ木이고 陽經의 井'A은 東金이다. 陽經

의 井t은 康인데 康은 z,의 剛이며, 陰經의 

井껏은 Z인더l Z은 康의 柔이다. z,은 木에 

해당하므로 陰經의 井뤘을 木이라 한 것이고, 

康은 金에 해당하므로 陽經의 井t을 金이라 

한 것이마.”잉 

이는 五行의 兄弟配屬과 夫植配屬을 웅용한 

것으로, 본래 天구의 오행 배속은 甲ζ은 木에 

합하고 쩍丁은 火에 합하고 여E는 土에 합하 

고 康辛은 金에 합하고 王쫓는 水에 합한다. 

이것이 오행의 兄弟配屬이다. 부부때속은 甲己

는 土에 합하고 Z康은 金에 합하고 困辛은 水

에 합하고 丁훈은 木에 합하고 채찢는 火에 합 

한다. 

63難을 보딴, “五廳六船의 五兪'A이 井으로 

시작하는 것은 왜인가? 대답하기를, 井은 東方

의 木에 속하니, 시기적으로 만물이 始生하는 

때로서 모든 벌레들이 움직이고 숨쉬며 날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때이다. 만물야 生할 때 

에 봄의 기운에 의지해서 生하지 아니함이 없 

다. 따라서 歲數는 봄에서 시작하고, B數는 

甲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井올 시작으로 삼은 

것이다.”3)라고 하여 井뤘을 東方春木에 배속하 

1) “陰井木, 陽井金, 陰榮火, 陽혔水, 陰兪士, 陽兪
木, 陰經金, 陽經火, 陰合水, 陽合土”

2) “是剛柔之事也, 陰井z,木, 陽井康金. 陽井東, 東
者Z之剛ilL, 陰井ζ, ζ者東之柔也, z.穩木, 故言
陰井木也”

3) “五藏六府榮合, 皆以井寫始著, 何也‘ 然, 井者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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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天千으로 甲에 배속하였다. 야는 井뤘을 

甲ζ木, 榮썼을 찍T火, 兪뤘올 [§已土, 經'A올 

東辛金, 合썼을 王찢水에 배속한 것이다. 그런 

데 언체는 향상 五嚴이 중심이 되므로 먼저 이 

를 五廳에 척용하였으며, 五魔은 !f. 陰에 속하 

므로 天千 중에서 陰千을 취하여, 井t을 z, 
木, 榮뤘을 丁火, 兪t을 검土, 經'A을 辛金,

合뤘올 쫓水에 배속한 것이다. 그런데 ι木은 

康金과 부부로서 합하므로 陽經의 井뤘올 康金

에 애속하고, 丁火는 王水와 부부로서 상합하 

므로 陽經의 榮뤘을 :f:水에 배속하고, B土는 

甲木과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陽經의 兪셨을 甲

木에 배속하고, 辛金은 困火와 부부로서 상합 

하므로 陽經의 經7차올 며火어} 배속하고, 쫓水 

는 않土와 부부로서 상합하므로 題經의 合'A을 

여土에 배속한 것이다. 이는 『難經』이 五職파 

六略, 陰經과 陽經의 관계를 부부관계로서 이 

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풀째는 五廳파 六服의 氣의 運動特性융 가지 

고 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李容範은 그의 

논문 “『黃帝內經a의 本輸理꿇에 대한 연구”4)에 

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그 完整훤 周期를 陽의 측면에서 관찰하였 

을 때는 陰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올 삼아야 할 것이며, 陰의 

측면에서 관찰하였올 때는 陽이 처음 발현되는 

시점으로부터 그 시기의 출발점율 삼아야 한 

다, 계절올 예로 틀변, 陽의 측면에서 관찰할 

때는 陰이 처음으로 발현되는 시기 즉 가을의 

서리 내리고 낙엽 떨어지는 시기로부터 그 주 

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하고, 陰의 측면에서 관 

찰하였올 때는 陽이 처옴 발현되는 시기 즉 봄 

에 만물의 陽氣가 始動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주기의 출발점을 암아야 한다. 本輸는 井에서 

方木也, 萬物之始生, 諸敵行빼息, 輯飛*홈動, 當生
之物, 莫不以春生‘ 故歲數始於春, B數始於甲, 故

以井옳kl!也‘” 
4) 大韓原典醫史學會誌 6권, 1991‘ 144∼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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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까지 經服에서의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열매 

를 수확하는 과정이며, 또한 이 수확된 열매가 

四lliZ의 몸밖으로 드러난 陽部와 몸안쪽으로 감 

추어진 陰部에서 각각 陽的 작용과 陰的 작용 

을 발현시키는 場이다. 따라서 木輸에서 陽部

의 陽的 작용은 五行의 가을에 해당하는 金으 

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井이 金의 속성을 띠 

게 될 것이며, 陰部의 陰的 작용은 五行의 봄 

에 해당하는 木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므로 井이 

木의 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5) 

이는 陰陽의 連횡b特性을 깊이 연구한 끝에 

나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덧붙 

여 五願과 六뼈의 기능상의 특정으로 설명해보 

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五廳은 精을 藏하 

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로 水로 끝나고, 六뼈는 

水썼을 찢納하고 ;띤化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므 

로 土로 끝난다. 五R짧은 일단 펼쳤다가 갈무리 

하고, 六뻐는 일단 수렴했다가 펼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五廳은 최종 목 

표가 해을 갈무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펼치는 것이다. 六뼈는 최종 목표가 水顆으로부 

터 영양분을 홉수하여 전신에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수렴하는 것이다, 

셋째는 五行의 相生相克理論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위의 I표 1] 을 보면 五行의 相生과 

재克理論이 동시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일단 井榮輸經合 五1합?치은 陰經에서는 木

火土金水, |場經에서는 金水木火土의 순서로 모 

두 五行相生의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동 

일한 五兪六의 五行屬性을 비교해보면, 陽經이 

陰經을 克하는 방식으로 배속되어 있다. 예컨 

대, 陽經의 井'A은 金이고 陰經의 井t은 木으 

로 둘은 金克木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나머지 

도 모두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는 陰陽이 相

互資生하면서도 相互奉制함으로써 인체 생명활 

5) 위의 책,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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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陰陽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2. #關R으| 購R府配屬

18難에서는 #關R 三部에 魔뼈를 배속하였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手太陰(뼈)과 手陽明(大陽)은 金이고, 足少

陰(뽑)과 足太陽(勝跳)은 水이다. 金은 水를 

生하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르고 위로는 오르지 

못하므로 下部에 위치한다. 足願陰(府)과 足少

陽(願)은 木으로 手太陽(小陽)과 手少陰(心)의 

火를 生한다. 불꽃은 위로만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므로 t部에 위치한다, 手廠陰

(心包)과 手少陽(三魚)의 火는 足太陰(牌)과 

足陽明(몹)의 土를 生한다. 土는 중앙에 거처 

하므로 中部에 위치한다. 이것은 모두 五行에 

서 자식과 어미가 서로 기르는 이치이다(手太 

陰陽明, 金也,足少陰太陽,水也, 金生水, 水流

下行而不能上, 故在下部也. 足戰陰少陽, 木也,

生手太陽少陰火, 火씻上行而不能下, 故寫上部.

手心主少陽火,生足太陰陽明土, 土居中宮,故在

中部也. 此皆五行子母更相生養者也)”

이를 도표로 그려보면, I표 2> 와 같다. 

左手 | 相生 | 右手

-tj- II 心(火)

關 II Rf (木)
R II 뽑(Jj(.) 

I표 2] 相生備環

H$(金)

牌(土)

命門(火)

左手를 보면 밑에서부터 水生木, 木生火의 과정 

이고, 右手는 火生土, 土生金의 과정이다, 또 

左#部에서 右R部로는 心火에서 命門火로 넘 

어가는 과정이며, 右;f部에서 左R部로는 金生

水의 과정이다. 『難經』에서도 밝혔듯이(此皆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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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子母更相生養者밟) 기본적으로 五行子母相生

이 배속의 기본 원리이다. 

그러냐 그 홍面에는 相克의 원리가 함께 內

左手 相克 右手

τf 心(火) ----/-/-
師(金)

關 fff(木) ~ 牌(土)
R 뽑(水) £•; 命門(火}

I표 3] 相克備環

包되어 있다. I표 3> 을 보면, 左右 #關R은 

각각 火克金, 木克土, 水克火로 左克右의 상극 

관계로 배속되어 있다 이밖에 右#의 金온 左

關의 木을 克하고, 右關의 土는 左R의 水를 

克하여 右克左의 相克關系가 존책한다‘ 

결국 #關R의 五行配屬에는 두 개의 순환 

즉 五行相生備環과 五行相克備環이 내포되야 았 

다‘ I표 2] 를 보면, 左R으로부터 시작해서 
水 木-火-火-土-金-水의 五行相生順序로 연결됨 

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체의 氣血아 十二經版을 

통해 上下左右로 끊염없이 순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I표 3] 을 보면 左#

으로부터 火-金-木-土-水-火의 五行相克順序로 

연결됨을 알 수 있마. 이는 左右의 陰陽이 서로 

를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關R의 五行配屬은 相

生과 相克을 동시에 應用하므로서 相互資生과 

아울러 적절한 養制를 통해 上下左右의 陰陽氣

血을 조절하는 인체의 생려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좌우에 배속된 五魔의 속성을 비교 

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左手

의 賢, H, 心은 모두 血과 밀접한 연관이 있 

으며, 右手의 師, 牌, 命門은 氣와 밀접한 연관 

여 있다. 여로 본다면 左手는 陰에 속하고, 右

手는 陽에 속한다. 그렇지만 五行屬性을 따져 

보면, 반대로 左手는 水木火로 陽의 과정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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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右手는 火土金으로 陰의 과정에 속한다‘ 

결국 左手에 배속된 鐵階는 本體는 陰的이지만 

작용은 陽的이며, 右手에 배속된 %훌服는 본처l 

는 陽的이지만 작용은 陰的인 것이다. 이는 인 

체가 左右의 陰陽이 互根하고 體用의 陰陽이 

互根함으로서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한 고대인의 관점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이다 陰陽이 상호자생하면서 통시에 

상호 克制하는 陰陽太極의 원리가 그대로 체현 

되어 있다. 

또한 18난의 廳廠配屬은 인체 생리와도 철 

저히 부합한다. 五鐵을 陰陽으로 구분하면 心

師는 陽이고 府賢은 陰이다. 이를 다시 陰陽으 

로 나누면 心은 陽中之陽이고, 師는 陽中之陰

이다. llf은 陰中之陽이오, 賢은 陰中之陰이다, 

가운데에 위치한 牌는 陰中之至陰이다6l, 또 전 

통적으로 「難經』에서는 五廳의 上下位置릎 뼈­

心-牌-lff-賢의 순서로 보고 있는때, 대표적인 

예가 바로 5難에서 맥을 짚는 깊이에 따라 五

願의 服位를 서술한 내용이다,7) 따라서 上部에 

해당하는 #部에 心뼈를 배속하고, 中部애 해 

당하는 關部에 llf牌를 배속하고, 下部에 해당 

하는 R部에 뽑과 命門을 배속한 것이다. 여기 

서 다시 左陽右陰과 左血右氣의 원리에 따라 

左#에 陽中의 陽이면서 동시에 血을 주관하는 

心을 배속하고, 右#에 陽中의 陰이면서 동시 

에 氣를 주관하는 뼈를 배속하였다. 左關에 陰

中의 陽인 llf을, 右關에 陰中의 至陰인 牌를 

배속하였다. R部에는 『難經』의 左뽑右命門의 

원칙8)에 따라 左R에 뽑水를 右R에 命門火를 

6) “故背馬陽, 陽中之陽, 心也; 背짧陽, 陽中之陰, 師

也; X흉廳陰f f용中之陰, 뽑也; 題짧陰, 陰中之陽, )If 
也; a흉짧陰, 陰<P之至陰, 牌tlL”(素問·金置훨言論) 

7) “初持服如三寂之重, 與皮毛相得者, 뼈部fil.. 如六
寂之重, 與血服相得者, 心部ii!.. 如九寂之重, !'M!IJl 
肉相得者, 牌部也. 如十二흉之重, 與節平者, Hf部
也, 按之쫓骨, 畢指來흉者, 뽑部也‘ 故B輕重if!,”

8) “三十六難B藏各有一耳, 뽑獨有兩者, 何i!L. 然,
賢兩者, 非皆뽑也. 其左者짧뽑, 右者옳命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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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하였다. 

결론적으로 『難經」의 위와 같은 배속은 五廳

의 機能, 공간적 위치, 陰陽五行上의 속성 동 

생라 특정을 깊이 고찰하고, 여기에 五行의 相

生WI克理論을 활용함으로써 도출된 것oJ 다. 

3. 질병의 발생 

50難에서는 五行의 生克乘悔理論음 이용하 

여 질병의 발생 유형을 虛%, 實%, 願耶, 微

%, 正쩌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뒤에서부터 오는 것은 虛邱가 되고, 앞에서 

부터 오는 것은 寶%가 되고, 이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은 械%가 되고, 자기가 이기는 

데서 오는 것은 微빼가 되고, 스스로 병든 것 

은 正%가 된다. 무엇을 말하는가? 가령 心病

이 風那에 맞아 발생하였다면 虛%이고, 暑~B

에 陽하여 발생하였다면 正%이고, 飯食이나 

勞짧으로 발생하였다면 寶%이며, 寒%에 상하 

여 발생하였다면 微%이며, 앓%에 맞아 발생 

하였다변 tt1,m이다(從後來者寫虛%, 從前來者

寫寶~f), 從?fr不懶來者薦敵~B. 從所嚴來者馬微

.|;, 딩病者薦正%. f힘l;↓言之. w令心病, 中風得

之짧虛%, fjj暑得之薦正!f3, 軟食勞健得之德寶

~~. 傷뽕得之짧微'~B. 中源得之짧戰$).” 

五行相生의 순서에 근거해 볼 때, “從後來者”

는 냐를 낳은 기운 즘 어미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키며, “從前來者”는 내가 낳는 기운 즉 자 

식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한다. 또 五行相克의 

순서에 근거해 볼 때, “從所不勝來者”는 냐를 

이기는 가운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하며, “從所

勝來者”는 내가 이기는 기운으로부터 오는 것 

올 말한다. 『난경』에서는 이를 心病을 예로 들 

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먼저 중풍은 府

%인데 nt木은 心火를 生하므로 心病이 風%에 

맞아 발생한 것은 어마로부터 病%를 받은 것 

아다. 어것이 “從後來者”이며 곧 虛邱이다. 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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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陽이나 勞짧陽은 牌土의 ~B氣인데 心火는 牌

土를 生하므로 심병이 軟食傷이나 勞짧傷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자식으로부터 病%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從前來者”이며 곧 實邱이다. 

傷寒은 Hili金의 사기안데 火는 金을 克하므로 

心病이 陽寒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從所勝

來者”이며 곧 微째이다. 中源은 뽑水의 사기인 

데 水는 火를 극하므로 心病이 中없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從所不觸來者”이며 곧 實짧이 

다. 爆暑는 心火의 邱氣이므로 心病이 傷暑로 

인혜 발생하는 것은 “텀病”에 해당하며 곧 正%

이다. 

이처럽 『난경』은 질병의 발생에 있어서 耶氣

와 五廳의 관계를 오행상생상극이론을 근거로 

虛뻐, 實%, R찌!fB, 微!fB, 正!fB 둥 5種으로 분류 

하였다. 여를 확대 해석하면 계절이나 부위 풍 

에까지 웅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질병의 전변 

『難經』에서는 五行相生相克의 이론을 근거로 

질병 전변에 대해서 相生傳은 易治요 相克傳은 

難治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53難9)

에서는 ’‘七傳者死, 間藏者生”이라는 말로 표현 

했고, 54難10)에서는 “五購病이 잘 낫지 않는 

까닭은 그 이기는 바에 전하기 때문여고, 六뼈 

病이 쉽게 낫는 것은 그 자식에게 전하가 때문 

이다(藏病所以難治者, 傳其所勝也, 府病易治者,

傳其子也)”라고 했다, 

여가서 문제는 “七傳”과 “間藏”에 대한 해석 

9) 五十르難日, 經言七傳者死, 間藏者生 何謂if!..
然, 七傳者, {횡其所勝也, 問藏者, 傳其子也 何以

言之. (&令心病傳뼈, R렴傳Jlf' Jlf傳牌, IW傳뽑, 뽑 
傳心, 一藏不再傷, 故言七傳者死也‘ (&令心病傳
牌, 8명傳師, 聊{專뽑, 뽑{專llf' )jf傳心, 是子母相
傳, 竟而復始, 如環無端, 故日生也

1이 五十四難白, 藏病難治, 府病易治, 何謂iJL. 然,
藏病所以難治者, {專其所勝 ti!,, 府病易治者, 傳其子

ill‘ 與七傳, 間藏同法-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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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難經』에서는 “七傳者, 傳其所嚴也, 間藏

者, 傳其子也”라고 하여 “七傳”은 相克傳이며 

“間藏”은 相生傳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 

다면 “七傳”과 “間藏”이 어떻게 相克과 相生이 

되는가? 

먼저 “七傳”은 五行相生의 순서로 일곱 번 

전한다는 말이다. 즉 府→心→牌→뼈→賢→府 

→心→牌→뼈→賢→府→心------에서 R주에서 일 

곱 번 전하면 牌가 되고, 心에서 일곱 번 전하 

면 뼈가 되고, 牌에서 일곱 번 전하면 賢이 되 

고, 뼈에서 일곱 번 전하면 밤이 되고, 賢에서 

일곱 번 전하면 心이 되어 각각 克하는 廳으로 

전하게 된다. 그래서 “七傳者, 傳其所勝也”라고 

한것이다, 

다음으로 “間藏”을 살펴보자. 이는 『靈樞·病

傳』에서 “諸病以次相傳, 如是者, 皆有死期, 不

可刺也, 間一藏及二三四藏者, 乃可刺也”라고 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었다. 『內經』에서 질병의 

전변은 相克傳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

難經』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56難에서 

“n벼傳於府, 따當傳牌”, “뽑病傳心, 心當傳뼈”, 

“ijf病傳牌, 牌當傳賢”, “心病傳師, 師當傳ijf”,

“牌病傳뽑, 賢當傳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以

次相傳, 如是者”는 바로 따→牌→賢→心→뼈→ 

Hf→牌→賢→心→師------와 같이 克하는 藏으로 

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전하면 결국 

에는 거륨 손상되는 藏이 나오게 되는데 『難經

』의 “一藏不再傷”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결국 사망하게 되므로, 이를 두 

고 『內經』에서는 “皆有死期”라 하였으니, 이는 

『難經』의 “七傳者死”와 통일한 의미이다. 그렇 

다면 “間一藏及=三四藏者”는 일반적인 相克傳

變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을 건너 뛰어 전한다는 말인데, 『내경』에서 

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았다. 예 

를 들면, 간병은 牌로 전해야 하는데 이를 건 

너뛰어 곧바로 賢으로 전하거나 心으로 전한다 

면 이는 相克이 아닌 相生關系에 있는 藏으로 

『難經』의 五行生克理論 活用에 대한 考察

병을 傳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곧 『難經』의 

“間藏者, 傳其子也”의 의미이다. 『素問·平A氣

象論』에서도 “服反四時及不間藏日難E”라고 하 

여 “藏을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相克으로 傳하 

면 병이 낫기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內經』파 

『難經』의 다른 점은 『內經』은 “間藏”올 폭넓게 

해석해서 相克傳올 제외한 모두 경우의 전변으 

로 인식했고, 『難經」은 자기가 生하는 藏으로 

의 전변으로 국한시켜 보았다. 

56난에서는 積聚의 발생을 오행상극이론을 

이용하여 해석하기도 했다. 府을 예로 들면, 

간이 폐로부터 병을 받으면 당연히 牌로 전해 

야 하는데, 그때가 마침 牌氣가 황성한 때라면 

牌가 사기를 받지 않으므로 간이 病%를 혜로 

돌려 주려한다. 하지만 뼈가 이를 받으려 하지 

않으므로 그대로 간에 쌓여서 積聚가 된다. 그 

래서 간의 적취인 BE氣는 牌氣가 왕성한 季夏

나 여E日에 발생한다,lll 

이상은 『難經』이 질병의 발생파 전변을 해석 

함에 있어서 五行生克理論올 활용한 예를 보여 

준것이다. 

5. 사망 시기의 예측 

『難經』에서는 五行의 相克理論올 옹용하여 

사망 시기를 예측하였다. 24難에 足少陰의 기 

운이 끊어지면 I:lG己日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 

며, 足太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甲ζ 日에 위독 

해지거나 사망하며, 足廠陰의 기운이 끊어지면 

康辛日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며, 手太陰의 기 

운이 끊어지면 며丁日에 위독해지거나 사망하 

게 된다고 했다,12) 이는 F靈樞·經服』의 내용과 

11) “師傳於府, )If當傳牌, 牌季夏適王, 王者不受%,
Jlf復欲還Jlili, )J$不肯受, 故留結짧積, 故知Dl'!氣以季
夏[JI;己日得之,”

12) “足少陰氣絡, ~p骨結. 少陰者, ~ft따也, --- ,., 여 
日觸, 己日死끼“足太陰氣絡, 則服不榮其口륨. 口
룡者, JIJt肉之本也. --- --- 甲 日 짧, ζ日死끼 “足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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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데13), 단지 『짧樞」에서는 각 조문의 끝 

에 “火路金也”, “水勝火 ·til.”, “木勝土也”, “土勝水

也”, “金職木也”라고 하여, 五行相克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6. 후IJ鍵補j寫 

『했t經』은 『해經J의 “盛則鴻之, 虛則補之”14)

의 완칙을 좀더 구체화시켜 “虛者補其£.l:, 實者

협:Jt‘子”라는 刺織補짧1!을 제시하였다15), 예컨 

대, l품j표證이라면 金生水하므로 뽑經의 經六인 

復쐐를 補하거나 Mi經의 經뤘인 經뚫를 補해야 

하며, ’뽑實證이라면 水生木하므로 l뽑經의 井뤘 

인 뺑셨을 歸하거나 Rf經의 井?치인 大敢을 짧 

해야 한다. 여는 r內經』의 補협原J!IJ 에 五行의 

母子재生理論을 결합한 것으로, 후세 五行鏡法

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五行械法은 여기에 

五行째克規w을 추가환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難經』의 째生補웹規律을 따르변서 동시에, 虛

할 때는 자기를 £하는 기운을 생하고, 實할 

때는 자기를 克하는 기운을 補한다, 

또 75했에서는 이랴한 많了째협規律을 한 

충 심화시켜 nt寶IJili虛한 경우에 직접 火를 밟 

陰氣Wi, 則쩨縮引v~與15卷. 廠陰者, llf lli也.
• 없 日 짧, 辛 日死/’, “手太陰氣絡, 명n皮毛짧‘ 太

P장춰, m~ill. .... ‘” 며리짧, T 日死”, “手少陰氣
%, 則IJl[e不i떠, --- … 王日짧, 쫓H 死,” 

13) “手太|용氣純, 則皮감짧, ’‘- --- 困鷹丁死, 火勝
金 ill.. 手少陰氣純, 則II不通, ”- --- 王鷹몇死, 水
腦火 tl!.. JE太陰氣細者, 則服不榮JllL 肉, 層굶者! J!IL 
肉之本 ill. ’“ ‘·· 甲魔ζ死, 木戰土i!L. 足少陰氣絡,
l{IJ쉬·헤-- 少陰者, ~JlliHJ!., ..... [JG짧己死, 士勝水

ill.. 足廠陰氣紙, 則A꺼絡, 隊陰者, a구Jliill, ... 
!쳐짧후死, sH았木ill ‘” 

14) F素問·廠論』, f靈樞·經뼈』, 『靈樞·禁服』, f靈樞·

週天J 둥의 篇에 나온다‘ 
15) “六十九綠El, 經言f휩者補之, 寶者짧之, 不虛不

I꽃, 以經!&之 {깨謂 ll!.. 然, 虛者補其re, 寶者젊其 
子, ·富先뼈之, 然後젊之‘ 不虛不賢, 以經取之者,
是正經g病生1 不中ilB~Bfil, 當自取其經I 故言以經
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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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土를 補하는 대신에 火를 협하고 水를 補

함으로써 치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였 

는데16), 慣壽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 

였다, 

“이것은 泰越人획 교묘한 수볍으로 일거양득 

을 꾀한 것이다‘ 火를 짧하면 한편으로 木氣를 

빼앗으면서 동시에 金을 억압하는 기운을 제거 

하는 효과가 있으며, 水를 補하면 한편으로 金

氣를 보태면서 동시에 火의 熱氣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만약 土를 補한다면 金氣

를 돕는 데만 그칠 뿐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다. 이것이 土를 補하지 않고 水를 補

하는 까닭이다{此越人之妙, 一屬而兩得之者也‘

且휩火, 一則以養木之氣, -則以去金之克. 補

水, 一則以益金之氣, 一則以制火之光. 若補土,

J!IJ-於助金而B, 不可施於兩用. 此所以不補土

而補水也)‘”17)

이는 針刺補협에 相生과 相克의 規律을 복합 

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補歸原則은 藥

物治鷹에도 그대로 웅용할 수 있다18), 

이밖에도 『難經』은 『內經』의 迎隨補밟어) 대 

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靈樞·九鐵十二

原』에서 “迎而寶之, 惡得無虛. 追(‘追’는 ‘隨’가 

16) “七十五難日, 經言東方實, 西方虛, 짧南方, 補北
方, {매謂fil. 然, 金木水火土, 當更相平. 東方木
也, 西方金也, 木欲寶, 金當平之, 火欲寶, 水當平
之, 土欲實, 木當If之, 金欲寶, 火當平之, 水欲
實, 士當쭈之, 東方)Jf也, 則知)ff質, 西方뼈也, 則

知l벼虛‘ 혐南方火, 補北方水. 南方火, 火者木之子
m, 北方水, 水者木之母也, 水觀火. 子能令re實,
母能令子虛, 故혐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fil. 經日
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17) 뽑옳, 難經本義, 人民衛生出版社, 1995. 93쪽 
18) 맑數로 牌몹가 不和 경우 Jlf을 밟하게 되는 것 
이 이것은 五行相克의 규율을 활용한 것이다. 또 
牌氣가 虛하여 llili病이 발생했을 때, 뼈를 補하는 
동시에 牌를 도와 llili機能을 활성화시칸다거나[培 
土生金], 뽑水를 보충해서서 IJf木을 滋養하는 것 
[滋水養木] 풍은 五行相生의 規律을 웅용한 것이 
다. 『東醫寶짧』에서도 『難經』의 관련 문장을 r用

藥門」에 수록해 놓았다. (許浚, 原本東醫寶짧, 南
山堂, 1991.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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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함, 아래의 ‘追’도 마찬가지임)而濟之, 惡得

無實. 迎之隨之, 以意和之, 鍵道畢훗”라고 했 

고, 『靈樞·小織解』에서 “迎而養之者, 짧也. 隨

而濟之者, 補ill.”라고 했고, 『靈樞·終始』에서 

“협者迎之, 補者隨之”라고 했는데, ‘迎隨補협’란 

말은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迎은 협하는 것이 

고, 隨는 補하는 것이다. 엄진석의 주장19)에 

따르면 『內經』의 “迎而養之”와 “隨而濟之”는 針

向補鴻나 手技法이 아닌 補歸의 전반적인 총원 

칙일 뿐이다. 그러나 『難經·79난』에서는 “迎而

짧之者, 협其子 tl1, 隨而濟之者, 補其母也.”라고 

하여, 迎隨를 五行母子相生 規律을 웅용한 子

母補鴻法으로 해석하였다,2이 

7. 예 I:!~ 
〈그 

『難經』은 五行相克規律을 이용하여 질병의 

전변을 예측하고 이에 따라 질병을 미리 예방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七十七難에 “府의 병을 

보거든 Bf病이 牌로 전변할 것을 예측할 수 있 

다 따라서 먼저 그 牌氣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빠의 %氣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아직 병들지 않았을 때에 치료한다고 한 것이 

다(見따之病, 則知R꾸當傳之與牌, 故先寶其牌氣,

無令得受9꾸之%, 故日治未病훌)”라고 하였다. 

이는 『內經』의 “治未病”의 사상21)을 五行相克

이론을 옹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8. 結 論

19) 林鎭錫, “迎隨補혐 liff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2권 2호, 大韓原典醫史學會, 1999. 286쪽 

20) 이외에도 72難에서는 迎隨補밟의 의미를 經服
의 流注方向에 따른 鍵의 方向의 順뺑으로 설명 
하기도 하였는데,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 
므로 여기서는 論하지 않는다. 

21) 『素問,金置貞言論』의 “聖人不治g病治未病”, 『靈

樞·밟順』의 “上工, 刺其未生者也” 둥이 그 예이다. 

『難經』의 표行生克理論 活用에 대한 考察

지금까지 『難經』에서 五行의 相生과 相克 이 

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五兪컨의 五行

配屬, #關R의 五魔配屬, 族病의 發生, 族病의 

傳變, 사망시기의 예측, 刺織補蘭, 預防 퉁 몇 

가지 방변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難經』은 

生理, 病理, 該斷, 治據, 據防 둥 한의학 전분 

야에서 五行의 相生과 相克 理論을 팡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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